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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

에 데뷔한 전인지(22하이트진로사

진)가올해의신인선수로확정됐다

LPGA 투어는 이번 시즌 6개 대회

가 남았지만 전인지가 남은 대회 결

과와 관계없이 신인상을 받게 됐다고

12일발표했다

이번 시즌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

언십까지 제패한 전인지는 이날 현재

1223점을쌓아이부문 2위메건캉(미

국)과격차를 778점으로크게벌렸다

한국 국적 선수로는 1998년 박세리

가이상을처음받은뒤 10번째다 또

한국은 지난해 김세영(23미래에셋)

에 이어 2년연속 LPGA 투어신인왕

을배출했다

LPGA 투어 신인 포인트에서 점수

차가 가장 많이 난 것은 1996년 카리

웹(호주)이 히라세 마유미(일본)를

130점 차로 누르고 신인왕을 차지했

을때이다 그다음은 1999년박세리가

제니스 무디(스코틀랜드)를 929점 차

로제치고신인왕에올랐다 전인지는

LPGA 투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점수

차로신인왕이될전망이다

지난해 US여자오픈 우승으로

LPGA투어멤버가된전인지는올해

16개대회에출전 에비앙챔피업십에

서우승한것을포함해톱10에 10차례

이름을 올렸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

않았지만 14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아

이부문 4위다

전인지는 톱랭커들이 뛰는

LPGA 투어에진출하는것이꿈이었

는데 신인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

LPGA 투어홈페이지에수상소감을

밝혔다

전인지는 13일 인천에서 개막하는

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

에출전한다 연합뉴스

전인지 LPGA 올해의신인확정

한국선수로 10번째오늘 하나은행챔피언십출전

12일 오후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97

회전국체육대회육상남자일반부4×400R결승경

기광주시청김국영이동료장지용에게바통을이어받고있다 연합뉴스

뛰어라총알탄사나이!

광주 명진고 소프트볼 전국체전 3연패

광주 명진고 소

프트볼팀이 전국

체전 3연패를달성

하며 여고부 전국

최강팀임을 재확

인했다 광주시청

육상팀도금메달 7

개 등 11개의 메달을 쓸어담으며 2012년

제 93회 전국체전(대구메달 10개) 이후

역대최고성적을올렸다

반면 리우올림픽 출신 스타 플레이어

들을 비롯한 애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

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탈락하는 등

부진을 면치 못한 선수들도 적지 않아 아

쉬움을남겼다

여고 소프트볼 전국최강명진고는

12일오전충남아산한마음야구장에서열

린제97회전국체육대회소프트볼여고부

결승전에서 대전 전자디자인고를 5회 콜

드게임승(90)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

올렸다

명진고는이날우승으로지난2014년 95

회전국체전(제주)부터 3년연속금메달을

목에 걸머 전국 최강팀의 명성을 이어갔

다 명진고는 지난 9일 충북대사대부고와

의 준준결승에서 100 콜드게임으로 누

른뒤준결승에올라서울신정여상을 65

로꺾고결승에진출 5회콜드게임으로승

리를확정지었다

반면지난해전국체전을앞두고창단된

지 3개월만에 동메달을 땄던 광주시체육

회 소속 여자소프트볼팀은 예선 탈락 아

쉬움을남겼다

광주시청육상팀 메달 11개에 2관왕

만 2명16명의 광주시청 육상팀은 전국

17개 시도 1457명의 육상 선수들과의 경

쟁에서 금 7 동 3 은메달 1개 등 모두 11

개의메달을쓸어담으며전국최강전력임

을재확인했다

특히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(25)은

100m와 400m 계주 등 2개 종목에서 2관

왕에 올랐고 한국 육상 도약의 1인자 김

덕현(31)도 멀리뛰기세단뛰기에서 금메

달을목에걸며이름값을톡톡히했다 김

덕현은 지난 2009년 제 90회 전국대회부

터 한 차례를 제외하고 올해까지 모두 세

단뛰기금메달리스트에이름을올렸다

배찬미(25광주시청)도 94회 대회부터

올해까지 여자일반부 세단뛰기 4연패를

이뤄냈고 정혜림(30)과 한정미도 이번 대

회 여자 100m 허들과 여자 400m 부문에

서각각금메달을땄다

전남럭비볼링울고광주양궁스타

들 탈락전국체전 3연패(9496회)를

달성했던한전럭비단은이번대회에는전

남을 연고지로 해 4연패를 노렸지만 준준

결승에서 경북 포스코에 패하며 5위에 머

물렀다

광양시청(남자 일반부)곡성고흥군청

(이상여자일반부) 등을주축으로한전남

볼링도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

다 반면 광주시체육회 소속 김병석은 남

자 일반부 5인조마스터즈 부문에서 2개

의금메달을차지했다

전국최강팀인한전럭비단의연고지이

전과제 9596회전국체전볼링부문종합

2위를 차지했던 전력 등을 감안 이번 대

회 경기력순위 상승을 내심 기대했던 전

남체육회는속앓이만하고있다

올림픽단체전 8연패를일궈낸기보배

(28광주시청) 최미선(20광주여대)도 12

일열린양궁여자일반부 여자대학부개

인전에서 16강탈락의쓴잔을맛봤다

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cokr

육상김국영김덕현 2관왕

배찬미세단뛰기 4연패

양궁기보배최미선 16강 탈락


